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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on smartphone addiction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addiction-risk groups among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self-control. Methods: A sample 
of 242 college students at K University in Seoul was recruit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 structured ques-
tionnaire composed of items for the self-rated smartphone addiction scale and self-control scale was used to 
collect data. Results: The number of students in smartphone addiction-risk group was 66 (27.3%). This study 
had 17.5% of the explanatory power, including perceived smartphone necessity (β=.330, p=.007), and instant 
self-control (β=-.281, p=.028) in addiction-risk group. Whereas, in non-risk group, the affecting factors included 
gender (β=.194, p=.004), self-awareness of addiction (β=-.290, p<.001), and instant self-control (β=-.281, p< 
.001) with 31.3% of the explanatory power. Conclusion: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to 
prevent the addiction of smartphones and to improve self-control among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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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의 스마트폰 이용은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게 되었다. 2014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기기 보유율은 

2011년 31.3%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4년에는 78.6%로 급증

하며, 이에 따른 과다사용으로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도 2011

년 8.4%에서 2014년 14.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한국인터넷진흥원의「2014 모바일인터넷이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2013년 2시간 13분에 비해 2시간 51분으로 38분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3시간 이상 이용자 비율이 45.7%로 증

가하였고, 그 중 20대의 증가폭이 전년대비 22.5%로 타 연령

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주이용 목적으로 정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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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및 일반적인 웹서핑 등의 ‘자료 및 정보습득’(99.0%), 메신

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등의 ‘커뮤니케이션’(97.5%), 게임, 비디오, 음악 플레이 등의 

‘여가활동’(89.1%) 순으로 조사되어 일상생활 전반에서 이용

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2].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수시로 쳐다

보고, 길거리, 지하철, 버스 안 등에서도, 뿐만 아니라 잠깐 화

장실을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된다. Hwang, Sohn과 Choi[3]

는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스마트폰 기능을 모바일 서비스, 

멀티미디어, 멀티태스킹, 인터페이스로 설명하며, 특히 스마

트폰의 인터페이스는 터치스크린으로 작동되며 자신에게 맞

는 유용한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으로 개인에게 맞춤형 스마트

폰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스마트폰을 통해 생

활에 많은 편리함이 제공되면서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하여 과다사용을 하는 경향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다양한 정신적인, 신체적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선행연

구에서도 스마트폰의 사용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자각증상 

호소[4], 엄지손가락 관절의 가동성과 손목과 상지근육의 활

동정도에 영향[5], 어깨통증[6] 등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신

체적 증상 이외에도 강박증, 우울, 정신증, 불안, 대인 예민증 

등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도[6,7] 보고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의 

사용은 근육이나 눈의 망막, 또는 세포들에 영향을 미치어 신

체 ‧ 생리적인 각성을 유발함으로써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8,9]. 또한 스마트폰 중독은 정신건강, 스트레스 반응, 대인관

계, 학교생활에도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10-12], 특히 자기통제력이 낮은 대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중

독이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13]. 따라서 스마트폰에 대한 자기 통제력은 스

마트폰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이용을 유도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14]. 자기통제력은 외부의 지시나 

감독 없이도 사회적 ‧ 상황적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하거나 미

래의 더 좋을 결과를 얻기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

내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의미한다[15]. 선행연구에서도 낮은 

통제력은 인터넷 중독이나 휴대전화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요한 예측 변수로 보고

하고 있었다[13,14,16,17]. 그러나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 

사이버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18,19]. 일부이지만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 일정하지 않았고,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기간이 길지 않은 시점에서 자기통제력이 중독 수준에 따른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201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 20대의 스마트폰 중독위

험군은 19.6%, 대학생은 20.5%로 성인의 중독위험군 11.3%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1], 스

마트폰 이용과 건강문제를 다룬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고등학

생이나 성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12].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과 신체적 건강문제, 생활 스트

레스, 정신건강과 관련된 논문들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6,10,11].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주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요인 및 

영향 요인의 효과를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른 차이를 고려

하기 보다는 일괄적으로 검토한 결과들로 이들 차이를 고려한 

구체적인 예방과 치료 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한 대학생은 초기 성인기로 자율성이 요구되는 시기로 자기통

제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인데, 대학생의 자기통제

력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

정이다[13,16,20].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파악하고,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중재하기 위해 대

상자를 중독 위험군과 일반 사용자군으로 구별하여 일반적 특

성, 스마트폰 이용실태 및 자기통제력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

들 변수들이 스마트폰 중독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확

인하고자 한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프

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분류군에 따른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

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스마트폰 중독 정도, 스마트폰 이

용실태를 파악한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스마트폰 이용실태에 따른 스마트

폰 중독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분류군에 따른 자기통제력에 차

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자기통제력과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분류군 별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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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분류군 별 중독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대학의 재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

적을 이해하여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들이다. 대상자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고, 다중회귀분

석 검정을 위해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

정력 95%, 독립변수 20개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대상자수는 

총 222명이었는데, 10%정도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25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가 불충분한 8부를 제외하

고 최종 242부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수집기

간은 2014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였으며, 비슷한 시간대

에 구성된 교양수업 과목 담당 교수를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

적 및 내용을 소개하고 설문조사 협조의 동의를 얻은 후 구조

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가기입식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0~15분 정도이었고, 조사 후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간단한 선물

을 제공하였다. 

3. 연구도구

1) 스마트폰 중독 정도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

진흥원에서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성인용 스마

트폰 중독 자가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21]. 이 척도는 총 15문

항으로,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수가 높을

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중독 정

도 분류기준에 따르면 고위험 사용자군은 원점수 총점 44점 

이상 또는 일상생활장애 15점 이상과 금단 13점 이상과 내성 

13점 이상인 집단으로,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원점수 총점 

40~43점 또는 일상생활장애 14점 이상으로, 나머지 39점 이

하는 일반 사용자군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예방적 접근을 위해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을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21]에서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

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 자기통제력

본 연구에서는 Nam과 Ok[22]가 Gottffedson과 Hirschi 

[23], Kim[15]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자기통제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에 대

한 10문항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에 대한 10문항으로 구성

된 5점 Likert 척도이며, 총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문

제행동을 회피하고 인내하는 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Nam

과 Ok[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스마트폰 중독 정도,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스마트폰 이용실태에 따른 스마트

폰 중독위험군과 일반 사용자군간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

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위험군과 일반 사용자군간에 자기

통제력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자기통제력과의 상관관계

를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분류군 별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K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승인번호 제KBUIRB-201409-SB-011-02)의 승

인을 받았다.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응답의 비밀보장과 

참여의 자발성과 탈퇴의 자유의지와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피험자 설명문이 포함된 서면으로 된 연구동의서를 받

은 후 사본 1부를 대상자에게 주었다. 수집한 자료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였고 연구가 종료된 후 모두 

폐기할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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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1. 일반적 특성, 스마트폰 중독 정도,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가 59.9% 

(145명)이었고, 학년별로는 3학년이 28.5%(69명), 2학년이 

26.0%(62명), 1학년, 4학년이 각 22.7%(55명) 순으로 나타났

다. 학과는 신학과와 간호학과가 각 25.2%(61명), 영유아보

육학과 12.4%(30명), 사회복지학과 16.7%(11명), 컴퓨터소

프트웨어학과 9.9%(2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

도, 가정생활 만족도 모두 ‘만족’으로 응답한 경우가 48.3% 

(117명), 44.6%(108명)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일반 사용자군 176명(72.7%), 잠재

적 위험 사용자군은 50명(20.7%), 고위험 사용자군은 16명

(6.6%)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정의한 중독위험군은 27.3 

%였다. 

스마트폰 사용 동기는 ‘주변사람들과 폭넓은 커뮤니케이션

을 위해’가 56.6%(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뉴

스 등 각종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12.8%(31명), ‘최근 유행

이어서’ 12.4%(30명), ‘학업에 도움이 되어서’ 3.7%(9명) 순

이었다. 하루 사용시간은 ‘2~4시간 미만’이 38.0%(92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6시간 미만’ 26.4%(64명), ‘8시간 

이상’ 17.8%(43명), ‘2시간 미만’ 9.5%(23명), ‘6~8시간 미

만’ 8.3%(20명) 순이었다. 대상자가 지각하고 있는 스마트폰

의 필요성은 ‘비교적 필요’가 66.8%(161명)로 가장 많았고, 

‘매우 필요’ 24.9%(60명), ‘거의 필요 없음’ 8.3%(20명) 순이

었다. 스스로 스마트폰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37.6 

%(91명)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일반적 특성 및 스마트폰 이용실태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차이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즉 여학생이 중독위험군에 속한 경

우가 72.1%(48명)로 남학생 27.3%(18명)에 비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x2=6.201, p=.013). 

스마트폰 이용실태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차이를 비교한 결

과, 하루 사용시간에서 중독위험군은 ‘8시간 이상’이 36.4% 

(24명), ‘4~6시간 미만’ 25.8%(17명)인 반면, 일반사용군에

서는 ‘2~4시간 미만’ 43.8%(77명), ‘4~6시간 미만’ 26.7%(47

명)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x2=26.206, p< 

.001). 대상자가 지각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필요성은 중독위

험군에서 ‘매우 필요’, ‘비교적 필요’ 항목에서 모두 50.0%(33

명)이었고, 일반사용자군에서는 ‘비교적 필요’ 73.1%(128

명), ‘매우 필요’ 15.4%(27명), ‘거의 필요없음’ 11.4%(20명)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34.392, p<.001). 

스스로 스마트폰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중독위험군

은 68.2%(45명), 일반사용자군은 26.1%(46명)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36.165, p<.001). 그 외 변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3.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차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차

이를 살펴본 결과, 중독위험군의 자기통제력은 3.33±0.38점

으로 일반사용자군 3.62±0.38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t=5.113, p<.001). 자기통제력의 하위요인으로 장기적 

만족추구(t=2.452, p=.015), 즉각적 만족추구(t=4.696, p< 

.001) 모두에서 중독위험군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Table 3).

4.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자기통제력과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와 자기통제력과의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한 결과,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는 자기통제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r=-.472, p< 

.001), 하위요인인 장기적 자기통제력(r=-.276, p<.001), 즉

각적 자기통제력(r=-.448, p<.001)과도 모두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Table 4).

5.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분류군 별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분류에 따른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이용

실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사용시간, 자가 중독 인

식, 지각된 스마트폰 필요성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장기적 자기통제력, 즉각적 자기통제력 변

수를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해 회귀

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분

석하여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공차한계와 VIF (분산팽창요인) 

값 등을 검토하였다. 자기상관(독립성)을 나타내는 DubinWat-

son 통계량이 1.86로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고, 공차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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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eneral & Smartphone Us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97 (40.1)
145 (59.9)

Grade 1
2
3 
4

 55 (22.7)
 63 (26.0)
 69 (28.5)
 55 (22.7)

Major Theology
Social welfare
Child care
Computer software
Nursing

 62 (25.6)
 65 (26.9)
 30 (12.4)
24 (9.9)

 61 (25.2)

Satisfaction of school life Highly unsatisfied
Unsatisfied
Indifferent
Satisfied
Highly satisfied

 2 (0.8)
12 (5.0)

 80 (33.1)
117 (48.3)
 31 (12.8)

Satisfaction of family life Highly unsatisfied
Unsatisfied
Indifferent
Satisfied
Highly satisfied

 3 (1.2)
 5 (2.1)

 51 (21.1)
108 (44.6)
 75 (31.0)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risk No-risk group 176 (72.7)

Addiction-risk group Possible risk group 
High risk group

 50 (20.7)
16 (6.6)

Motivation of smartphone usage No special reason
For internet search
For academic help
For SNS

 30 (12.4)
 31 (12.8)
 9 (3.7)

137 (56.6)

Smartphone using time per day (hours) ＜2
2~＜4
4~＜6
6~＜8
≥8

23 (9.5)
 92 (38.0)
 64 (26.4)
20 (8.3)

 43 (17.8)

Perceived smartphone necessity Very necessary 
Necessary
Almost no need

 60 (24.9)
161 (66.8)
20 (8.3)

Self-awareness of smartphone addiction Yes
No

 91 (37.6)
151 (62.4)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83~.91, VIF (분산팽창요인) 값은 1.10~1.20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전체대상자와 중독위험군, 일반사용자군으로 나누어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성

별(β=.166, p=.001), 사용시간(β=.160, p=.002), 지각된 스

마트폰 필요성(β=.169, p=.001), 자가 중독 인식(β=-.320, 

p<.001), 즉각적 자기통제력(β=-.336, p<.001)로 나타났

다. 이들 요인의 스마트폰 중독 영향 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48.9 

%였다.

중독 위험군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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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General & Smartphone Use-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the Groups (N=2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Addiction-risk group
(n=66)

Non-risk group
(n=176) x2 (p)

n (%) n (%)

Gender Male
Female

18 (27.3)
48 (72.7)

 79 (44.9)
 97 (55.1)

6.201
(.013)

Grade 1
2
3 
4

12 (18.2)
21 (31.8)
20 (30.3)
13 (19.7)

 43 (24.4)
 42 (23.9)
 49 (27.8)
 42 (23.9)

2.460
(.482)

Major Theology
Social welfare
Child care
Computer software
Nursing

17 (25.8)
11 (16.7)
 8 (12.1)
23 (10.6)
23 (34.8)

 45 (25.6)
 54 (30.7)
 22 (12.5)
17 (9.7)

 38 (21.6)

6.907
(.141)

Satisfaction of school life Highly unsatisfied
Unsatisfied
Indifferent
Satisfied
Highly satisfied

-
5 (7.6)

28 (42.4)
24 (36.4)
 9 (13.6)

 2 (1.1)
 7 (4.0)

 52 (29.5)
 93 (52.8)
 22 (12.5)

7.156
(.128)

Satisfaction of family life Highly unsatisfied
Unsatisfied
Indifferent
Satisfied
Highly satisfied

1 (1.5)
2 (3.0)

14 (21.1)
30 (45.5)
19 (28.8)

 2 (1.1)
 3 (1.7)

 37 (21.0)
 78 (44.3)
 56 (31.8)

0.621
(.961)

Motivation of 
smartphone usage

No special reason
For internet search
For academic help
For SNS

13 (19.7)
11 (16.7)

-
35 (51.5)

17 (9.7)
 20 (11.4)
 9 (5.1)

103 (58.5)

9.091
(.059)

Smartphone using time
per day (hours)

＜2
2~＜4
4~＜6
6~＜8
≥8

3 (4.5)
15 (22.7)
17 (25.8)
 7 (10.6)
24 (36.4)

 20 (11.4)
 77 (43.8)
 47 (26.7)
13 (7.4)

 19 (10.8)

26.206
(＜.001)

Perceived 
smartphone necessity

Very necessary 
Necessary
Almost no need

33 (50.0)
33 (50.0)
0 (0.0)

 27 (15.4)
128 (73.1)
 20 (11.4)

34.392
(＜.001)

Self-awareness of 
smartphone addiction 

Yes
No

45 (68.2)
21 (31.8)

 46 (26.1)
130 (73.9)

36.165
(＜.001)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Table 3. Differences in Self-control by the Groups (N=242)

Variables
Addiction-risk group (n=66) Non-risk group (n=176)

t (p)
M±SD M±SD

Self-control 3.33±0.38 3.62±0.40 5.113 (＜.001)

 - Long-term satisfaction pursuit 3.14±0.53 3.32±0.49 2.452 (.015)

 - Instant satisfaction pursuit 3.51±0.64 3.92±0.50 4.696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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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of Smartphone Addiction and Self-control (N=242)

Variables

Smartphone 
addiction

Self-control
Long-term 

satisfaction pursuit
Instant 

satisfaction pursuit 

r (p) r (p) r (p) r (p)

Smartphone addiction 1

Self-control -.472 (＜.001) 1

Long-term satisfaction pursuit -.276 (＜.001) .745 (＜.001) 1

Instant satisfaction pursuit -.448 (＜.001) .806 (＜.001) .207 (.001) 1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Smartphone Addiction (N=242)

Characteristics
Total (n=242) Addiction-risk group (n=66) Non-risk group (n=176)

β t (p) β t (p) β t (p)

(Constant) 15.424 (＜.001) 9.534 (＜.001) 12.956 (＜.001)

Gender .166  3.377 (.001) .110 0.869 (.388) .194  2.934 (.004)

Smartphone using time 
per day

.160  3.166 (.002) .100 0.836 (.406) .115  1.712 (.089)

Perceived 
smartphone necessity

.169  3.344 (.001) .330 2.815 (.007) .058  0.867 (.387)

Self-awareness of 
smartphone addiction 

-.320  -6.406 (＜.001) -.129 -1.078 (.286) -.290  -4.336 (＜.001)

Self-control: long-term -.080  -1.589 (.113) .070 0.559 (.578) -.120  -1.678 (.095)

Self-control: instant -.336  -6.935 (＜.001) -.281 -2.259 (.028) -.281  -4.195 (＜.001)

R2 .502 .251 .337

Adj. R2 .489 .175 .313

F (p) 39.082 (＜.001) 3.295 (.007) 14.127 (＜.001)

각된 스마트폰 필요성(β=.330, p=.007), 즉각적 자기통제력

(β=-.281, p=.028)으로 나타났고, 이들 요인의 스마트폰 중

독 영향 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17.5%였다.

일반 사용자군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성별(β=.194, p=.004), 자가 중독 인식(β=-.290, p<.001), 

즉각적 자기통제력(β=-.281, p<.001)으로 나타났고, 이들 요

인의 스마트폰 중독 영향 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31.3%였다

(Table 5).

논 의

본 논문에서는 대상자 중 고위험 사용자군 6.6%(16명), 잠

재적 위험 사용자군 20.7%(50명)로 이들을 합친 중독위험군

이 23.7%(66명)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인터넷이용실태조

사[1]에서 대학생의 중독위험군 20.5%와 Kim, Ko, Choi[17]

에서 고위험 사용자군 7.4%,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20.4%와 

Ju[13]의 연구에서는 고위험 사용자군 5.2%, 잠재적 위험 사

용군 29.2%와는 비슷한 결과로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에서 여자대학생이 남자

대학생 보다 많았는데,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이었다[3,6,7,9,13,14,24].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인터넷중

독은 남자가 높고, 스마트폰(휴대전화) 중독은 여자가 높게 나

타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16,24]. 여학생의 경우 스마

트폰 이용 동기에서 정보획득, 오락/여가, 서비스, 즉시성이 

높았고, 중독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

과 내성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4], 휴대전화에 대한 강박적 사

고와 사용중단 및 감소에 대한 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설명

하였다[16]. 또한 본 연구에서 중독위험군의 스마트폰 사용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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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약 60%가 SNS 사용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비

슷한 결과로 간편한 스마트폰 기기의 특성과 여성이 남성보다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며 감정을 공유하며 의사소통하는 행태와 관련된다

[6,14]. 또한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SNS 사용시간은 실제 사용

시간 보다 적게 느껴지기에[7] 스마트폰 중독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여대생에게 스마트폰 중독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홍보나 교육, SNS 사용과 관련된 중독 예방 프로

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Kim과 Suh[12]의 연구에 따

르면 스마트폰 앱의 사용은 남학생이 더 많고 이에 따른 스마

트폰 남용, 부작용의 경험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남학생도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의 대상자에서 배제해

서는 안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하루 사용시간은 전체 대상자에서 ‘2~4시간 

미만’ 사용자가 가장 많으며, 중독위험군에서는 8시간 이상 

사용자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사용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6,7]. 그

러나 일반사용자군의 사용시간이 Park[7]의 연구에서는 하위

집단의 2시간 미만 사용자가 68.3%였으나, 본 연구의 일반사

용자 중 2시간 미만 사용자는 11.4%이고, 6시간 이상 사용자 

또한 25.6%나 되어 일반사용자군 또한 중독위험군 만큼 스마

트폰 사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Yoo와 Cho 

[6]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스마트폰을 하루 8시간 이상 사용

하는 경우가 전체 대상자의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보고한 경

우도 있어 스마트폰 사용시간 조절 기능이 매우 필요한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Cho[14]의 연구에서는 통화보다 문자를 많

이 쓰는 학생들의 중독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다. 이는 스마트

폰 사용이 컴퓨터 사용처럼 동일한 자세로 지속적인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목, 어

깨의 통증이나 바르지 않은 자세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스트레칭, 바른 자세 등에 대한 교육과 계속적인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일수록 장기적, 즉각적 

자기통제력 모두 낮았는데,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13,14,17]. 즉, 즉각적인 사용의 장점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즉시적 

반응을 기다리는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

리는 것이 어려우며, 지연되는 것을 참고 더 큰 강화를 선택하

는 일을 더 이상 원치 않게 되므로 지금 당장의 오락/여가, 게

임, 검색 등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13,14,17]. Nam[16]의 연구에서도 자기통제력의 하위변인인 

집중력이 낮고, 충동성이 높은 집단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중독이나 게

임 중독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중독도 스스로의 행위조절이 

안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기통제력과 높은 관련성이 있

음을 보여준다. Kim과 Kim[18], An[19]의 연구에서는 자기통

제력이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는데 이는 연구대상자가 중학생

으로, 선행연구[16]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 집단이 대학생으로 

인한 차이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

에서 자기통제력 수준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기통제력

이 낮은 학생들은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수준에 유의한 개선

이 보고된 자기통제훈련의 하나로 적용되었던 마음챙김기반 

인지치료 프로그램[25], 집단상담 프로그램[26]과 같은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또한 자기통제력이 적정 

수준인 경우도 지속적인 진단 및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 참여

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사

용시간을 점검하고 절제하는 것을 돕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사용안내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중독 분류군별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

펴본 결과, 중독 위험군은 일상생활비중과 즉각적 자기통제력

만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17.5%의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좀 더 많은 중독 위험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인을 포

함한 반복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 예측요인을 규명하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일반 사용자군은 성별, 자가 중독 인식, 

즉각적 자기통제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31.3%

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즉,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낮은 집단은 

성별을 고려한 예방 프로그램과 자가 중독 인식을 돕는 프로

그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im, Ko와 Choi[17]의 연구

에서도 중독 위험군은 부모양육 경험, 대인관계 지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일반 사용자군은 우울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스마트

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각 중독 분류군별로 차이가 

있기에,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는 중독 위험군과 일반 사용자군에 대한 서로 다른 특성을 고

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낮은 즉각적 자기통제

력은 중독 위험군과 일반 사용자군에 공통적으로 스마트폰 중

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독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즉, Nam[16]

의 연구에서도 휴대전화 중독에서 자기통제력의 충동성이 가

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고, Ju[13]의 연구에서도 자기통제

력의 수준에 따라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Kim과 Choi[20]는 과보호적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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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태도의 증가는 대학생 자녀의 자기통제력을 낮춰 스마트

폰 중독적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통제력

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보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규제와 억

제보다는 스스로 행동에 대한 목표와 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

적으로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중재가 된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시기가 점차 낮아

지고 있기에 대학생 때가 아니라 초등학생부터 적용될 수 있

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심각

성 보다는 생활의 편리성, 네트워크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강조

하면서 사용자들의 중독성향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문제들은 아직 적극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은 경향이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갑자기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들을 다

양한 목적과 편리함으로 스마트폰 사용 중독위험군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 이들을 조기선별하고, 다양한 중독 예방 프로

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이에 본 연구가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료수집이 일

개 대학으로 한정되었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

이 있다. 또한 단면조사연구로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와 상호작용을 명백하게 분석하지 못하

는 한계가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파악하고, 스마

트폰 중독 분류군 별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 242명 중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합친 중독위험군은 23.7%였다. 일반적 특성으로 여학생, 하

루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긴 경우,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스스로 스마트폰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이 높았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았다. 스마트폰 중

독 분류군별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중독위험군은 일

상생활비중, 즉각적 자기통제력이, 일반 사용자군은 성별, 자

가중독인식, 즉각적 자기통제력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째,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중독 분류군

별, 성별 및 SNS와 같은 주사용 동기 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사용자군도 1/4 이상

이 6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독 위험

군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애

플리케이션 설치 및 적극적인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를 위한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기에, 이를 높일 수 있는 다양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과 그 효과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요

구된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

을 포함하며, 중독위험군, 일반 사용자군별 충분한 대상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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